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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수출동력, 해외건설의 중요성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우리 경제는 6개월 연속 상

품수지 적자(’22.10~’23.3), 11개월 연속 서비스수지 적자(’22.5~’23.3), 
국내 건설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에 따른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의 재정 여건 개선 및 대형 프

로젝트 발주 기대감이 높아지며, 해외건설은 신수출동력으로 그 중

요성이 커지고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하는 GCC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 전망·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 GCC 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해외건설산업의 역할 및 중요성 >

● 우리 해외건설산업은 ’70년대 오일쇼크, ’08년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 
등 국가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옴

● 특히 고유가(80~110불/배럴) 시기인 ’10~’14년에는 654억불의 연평균 수주액
을 기록함. 하지만 ’15년 이후 저유가, 국내 부동산 호황 등으로 ’18~’22년 
동안 평균 수주액은 302억불로 감소함

●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 지난해 8월말, 범부처 ‘해외 인프라 수주활성화 
전략’이 발표되었으며, 동 전략의 정책목표인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
국 진입’ 달성을 위해 역량이 결집되고 있음

[ ’66~’22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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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3년 세계건설시장규모 수정 전망

 1.  ’22년 대비 4.7% 성장하는 ’23년 세계건설시장

 글로벌시장조사기업 IHS Markit이 최근(’23.4) 발표한 자료에 따르

면, ’23년 세계건설시장은 ’22년 대비 4.7% 성장한 14조 1,019억
불로 전망된다. 동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2.8%, ’23.1) 대비 1.9%p. 
상향 조정된 수치이다.

 전반적으로 각 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정책 등 성장 요인, 경기 침체

를 비롯한 성장 저해 요인이 혼재된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성장 요인 : ① 각 국의 공공 인프라 투자 정책, ② 중동 산유국의 발주 환경 개선, ③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른 건설시장의 점진적인 정상화 

· 성장 저해 요인 : ①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 ② 인플레이션 압력, ③지정학적 리스크

 지역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낙후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은 중남미(8.2%),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중동(8.0%)의 성장률

이 전 세계 평균치(4.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체 시장의 49.1%, 22.8%를 차지하는 아시아, 유럽은 평균치

보다 다소 높은 5.0% 성장이 예상되고, 아프리카는 4.7%, 북미·태
평양은 1.8%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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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 성장률 대비 3배 성장(13.4%)이 기대되는 GCC 건설시장
 

 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6개국 건설시장은 평균 성장률(4.7%) 대
비 3배 수준(13.4%)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 수치는 앞서 살펴본 중
동 시장 성장률(8.0)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이는 주요 발주처의 수익 개선에 따른 대규모 시설 투자(CAPEX.) 
및 인프라 발주 영향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Aramco를 비롯한 주요 발주처의 수익 구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유가 폭락시기인 ’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❶ 70~80불 이상의 국제유가 지속시 GCC 주요국의 재정 여건 개선→ ❷ GCC 

주요 발주처의 점진적인 수익 개선 → ❸ 수익은 대규모 시설 투자(CAPEX.) 및 

발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 형성

< GCC 건설시장의 발주 확대 구조 >

’20년 490억불 수준으로 급감한 Aramco 수익(Profit)은 ’22년 1,611
억불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상장 이후 최대치이다. 그 수

익은 대형 사업 발주로 이어지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또 최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라아라비아가 일일 100만배럴 규

모의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했으며, OPEC+ 주요국은 ’24년말까지 

감산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환경이 지속될 경

우 고유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美 EIA의 유

가전망(Brent crude oil spot price, 6월 기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올해 

80불, ’24년에는 84불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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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C 국가의 재정 균형 유가는 바레인(120불 수준)을 제외하고 

40~80불 수준이다. 즉, 80불 내외의 유가 수준에서는 사우디아라

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에서 재정 지출 확대 및 대규

모 인프라 발주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우리 기업은 GCC 건설시장에 대한 영업 강

화 전략이 필요하다. 사업 입찰·관리의 경우에는 주요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진 기업 및 현지기업과의 컨소시

엄 구성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며, 현지화(Localization) 정책에 대비

하기 위한 현지 건설사·기자재 업체와의 협업도 검토해야 할 사

항이다. 단, 주요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비한 수익성 위주의 선

별 수주 기조에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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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 기업의 중동 건설시장 진출 현황

 미국건설정보기업 ENR에 따르면, ’21년 중동 건설시장 내 매출 

점유율 1위 국가는 중국이다. 한국 기업의 중동 내 매출액 점유

율은 13.6%로 ’20년 13.1% 대비 0.5%p. 증가했으며, 중국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터키(11.4%), 이태리(9.0%), 인도(8.6%) 
기업이 중동 시장 Top 5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현황(’66~’23.6.9)을 살펴보면, 전 

세계에서 9,392억불을 수주했는데, 그 중 GCC 6개국에서 전체의 

35.6%인 3,348억불을 수주했다.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1
위), UAE(2위), 쿠웨이트(3위), 카타르(8위), 오만(23위), 바레인 (35
위)순이다.

최근 5년(’18~’22년)간 총 수주액은 1,511억불이며, 연평균 수주액

은 302억불 수준이다. 아시아에 이어 중동 수주액은 475억불로 

전체의 3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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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C 국가 내 우리 기업의 누적수주 현황(’66~’23.6.9) 및 건설시장규모 전망
[단위 : 억불, %]

국가 누적수주액
건설시장규모

2022 2023 연평균성장률

사우디아라비아 1,566(1위) 1,086 1,206 11.0

UAE 835(2위) 840 924 9.9

쿠웨이트 489(3위) 140 156 11.6

카타르 286(8위) 632 798 26.2

오만 115(23위) 113 118 4.8

바레인 57(35위) 101 100 -0.2

총합 3,348 2,912 3,302 13.4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IHS Markit(’23.4)

  

Ⅳ. GCC 6개국의 대형 프로젝트 전망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GCC 주요국에서 대형 인프라,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발주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 기업의 GCC 건설

시장 진출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부터는 13.4%의 고성

장이 예상되는 GCC 국가 건설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발주가 기

대되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분석했다. 

1. 사우디아라비아

(현황 및 전망) 중동건설시장전문지 MEED에 따르면, 사우디아라

비아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987억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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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

모는 총 1조 1,700억불로 실행 단계 사업 규모의 6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부문의 규모가 8,153억불로 전체의 6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에너지&산업 1,332억불(11.4%), 발전&물 1,176억불(10.1%), 
교통 1,028억불(8.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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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로젝트 전망) 2034년까지 7,82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

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NEOM city development(5,000
억불), Nuclear power reactor(400억불), King abdulaz airport(350억
불) 등 건축, 원전, 교통인프라 사업의 발주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2025년까지 National renewable energy programme 사업 추진에 

따라 총 300억불 규모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

업 시장에서 풍부한 사업기회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2. UAE

(현황 및 전망) UAE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805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

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4,537억불로 실행 단계 

사업 규모의  5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부문의 규모가 2,759억불로 전체의 60.8%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에너지&산업 1,040억불(22.9%), 교통 381억불(7.9%), 발전&
물 357억불(8.4%)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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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쿠웨이트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45년까지 3,844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

트가 추진될 예정이며, Dubailand mixed use development(850억불), 
Upper zakum full field development(30억불), Dubai metro(230억불) 
등 건축, 정유 플랜트, 교통 인프라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황 및 전망) 쿠웨이트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

는 사업 규모는 총 294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690억불로 실행 단계 

규모의 6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건축 부문의 규모가 642억불로 동 부문이 전체의 38.0%를 차지하

고 있다. 이어 발전&물 418억불(24.7%), 교통 414억불(24.5%), 에
너지&산업 216억불(12.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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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로젝트 전망) 2040년까지 940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South al-mutla city(201억불), 
Al-zour north independent water and power plant(150억불), Al-Zour 
petrochemical complex(100억불) 등 건축, 발전,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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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타르

(현황 및 전망) 카타르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703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

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274억불로 실행 단계 

규모의 2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산업 부문의 규모가 414억불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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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만

이어 교통 393억불(30.9%), 건축 348억불(27.3%), 발전&물 118억
불(9.3%) 순이다.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29년까지 2,19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

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Qatar intergrated rail project(479
억불), Lusail development(450억불), North field LNG expansion(430
억불) 등 교통, 건축, 가스 플랜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황 및 전망) 오만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98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

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518억불로 실행 단계 

규모의 7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산업 부문의 규모가 794억불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건축 561억불(37.0%) 발전&물 82억불(5.4%), 교통 81
억불(5.4%) 순이다.



- 14 -

6. 바레인

(대형 프로젝트 전망) 2050년까지 960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Duqm special economic zone(400
억불), Green hydrogen phase A(70억불), Batinah expressway(40억불) 
등 건축, 수소 플랜트,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황 및 전망) 바레인 건설시장에서 실행 단계(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122억불이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실행 전 단

계(Pre-execution)에 있는 사업 규모는 총 544억불로 실행 단계 규

모의 4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실행 전 단계 사업) 실행 전 단계인 사업을 공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산업(Energy&Industry) 부문의 규모가 196억불로 동 부문

이 전체의 3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교통 157억불(28.9%), 건
축 138억불(25.4%), 발전&물 53억불(9.7%)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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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로젝트 전망) 2030년까지 485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가 추진될 예정인데, 대표적으로 Dlyar Al-Muharraq(90억불), 
Bahrain Intergrated public transport network(79억불), Modernisation 
programme 등 건설, 교통,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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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현지화 정책 대응 및 금융경쟁력 강화

1. 현지화 정책 대응

 사우디 Aramco의 IKTVA*, 사우디 전력청의 BENA**및 UAE 
ADNOC의 ICV*** 프로그램 등 GCC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 산

업 육성을 위한 현지화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 IKTVA : In Kingdom Total Value Add

 ** BENA : Build&Employ National Abilities

 *** ICV : In-Country Value

 이에 따라 사우디 주요 사업의 경우, 기자재의 상당 비율(최대 

70%)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 노동허가증 

발급비용의 대폭 인상 및 사우디인 의무고용제도 도입(’15)에 따

른 인력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UAE ADNOC과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ICV 프로그램 확대 적

용과 함께 현지화 점수 산출공식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외 쿠웨이트의 쿠웨이티제이션(Kuwaitization)에 따른 외국인 근로

자 고용 제한,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현지화 프로그램(Tawteen) 
등도 우리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사우

디 부가가치세 인상(5%(’18.1월) → 15%(’20.7월)), UAE 에미리트별 

상이한 건설관련 제도로 인한 별도의 사업자등록 및 건설업면허 

등록 등도 우리 기업의 GCC 진출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또 현지화 정책 관련하여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항도 존재

한다.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RHQ(Regional Head Quarter) 라이

센스 제도인데, 기업이 동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않을 경우 ’24년
부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단, 
특정 금액 미만 사업의 경우 적용 제외 등 예외 조항도 있으며, 
라이센스 취득시 인센티브도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따라

서 사우디 정부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기업은 동 제도에 대한 

검토 및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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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 국가의 현지화 강화 흐름을 고려할 

때, 현지 기자재 공급업체 및 하도급 공사업체의 신규 발굴 및 협

업 노력이 필요하다.

또 프로젝트별로 로컬 건설사 또는 현지화 점수가 높은 제3국 기

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현지화 강화 정책에 대응 및 완화를 위한법·제도 연구 및 정부간 

고위급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2. 금융경쟁력 강화

 현지화 정책 대응과 더불어 GCC 건설시장 진출의 핵심 요소인 

금융지원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수출입은

행은 핵심 발주처인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Aramco 및 UAE 국영석유

기업 ADNOC 등과 F/A*(기본여신약정)를 체결하여 선(先)금융지원 

체계구축했다.

 * Framework Agreement : 주요 발주처와 지원한도, 절차 등 금융지원 조건을 사전

에 확정하여, 우리기업 수요 발생시 신속하게 발주처에 금융지원

 ** 사우디 Aramco F/A(60억불, ’23.3월), UAE ADNOC F/A(50억불, ’22.1월)

 또 수출입은행의 수출·해외사업 관련 자금, 채무보증,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지원 수단은 주요 발주처의 금융 수요에 부합하는 

시장 친화적 방안으로써 그 역할이 기대된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오만･쿠웨이트･바레인･사우디 등 GCC 주요

국 대상 총 317억불 금융을 제공(’22년 누적기준)했다. 특히, 시공자 

금융조달능력이 수주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GCC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18.9월 국내최초로 해외 우량 발주처 앞 사전금융을 제

공하는 PPL(Project Pooling Line) 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사업 수주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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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는 사우디 Aramco(’18.9월), UAE ADNOC(’19.8월), 사우디 재무

부(’20.8월) 대상 총 90억불(각 30억불)의 PPL을 제공했다. ’22.3월에는 

NEOM을 소유하고 있는 사우디국부펀드 PIF(Public Investment Fund)와 

금융협력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내 PPL을 제공하

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우디 Amiral 프로젝트(사업주 : 사우디 아람코 등) 및 카타

르 Ras Laffan 석유화학 프로젝트(사업주 :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QatarEnergy 

등)와 관련하여 PF(Project Financing) 방식 금융지원을 협의 중이다. 또한, 
중동 지역 사업주가 현지화 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하는 경
우, 무보의 신용도 보강*을 통해 현지 로컬은행의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 민간은행이 금융제공 후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입게 되는 손실보상

해외 투자개발사업(PPP)의 발굴 및 투자 등을 수행하는 한국해외

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도 ’21년 사우디 Tanajib 담수발전 플

랜트 사업 투자를 시작으로 GCC 국가 개척 등을 모색하고 있다.

 * 사우디 주바일 북서쪽 130㎞에 위치한 Tanajib 지역의 전력 및 담수 제공을 위한 

총사업비 1,461만달러 규모의 열병합발전/담수 플랜트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또 KIND는 사우디 재무부 산하의 국립민영화센터(NCP)와 기업설

명회를 개최했으며, NCP와 양해각서 체결 협의 등 협력 관계 노

력과 함께 PPP 사업 발굴을 위한 디벨로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 NCP는 기관 프로젝트 파이프 라인에 17개 섹터, 200여개의 PPP사업을 관리 중이며, 

2023년에만 11개 이상의 PPP사업 발주 예정(`23.3.7, NCP 주최 Round-table 미팅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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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진출 전략 등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CC 건설시장의 발주 환경 개선과 함께 

석유화학사업을 비롯해 대형 프로젝트 계약 등 수주 반등세가 점

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사우디 NEOM 프로젝트를 비롯해 우리나라가 GCC 프로젝

트를 수주하면서, GCC 건설시장 내 점유율 증대 - 후속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중소기업과의 동반 진출 확대 등 선순환 구조를 만

들기 위해서는 단계별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수주 : 12.0억불(’20년) - 12.8억불(’21년) - 16.0억불(’21년)

 * 중소기업의 중동지역 수주액 : 3.0억불(’20년) - 4.1억불(’21년) - 4.7억불(’21년)

(단기)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대응, 
계약 관리 능력 향상,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프로젝트 수주 역량 결집을 위한 수은·무보의 

F/A, PPL 등 금융 지원, 최고위급 세일즈 외교 전략이 유효할 것으

로 보인다.

군주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국왕중심제 국가의 특성

을 고려한 우리나라 정부와의 최고위급 외교를 통한 우호적 진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대형 프로젝트 전망에서 나온 바와 같이 신재생에

너지, 원전 등 탈석유 경제 가속화를 위한 사업기회 발굴도 풍부

하다. 이를 수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 체결한 한-UAE 수소도

시 기술협력 MOU 등 친환경 프로젝트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안 

및 UAE 바라카 원전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우디 원전에 대

한 협력도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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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중장기적으로는 유망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신기술 개발, 해외 근로자ㆍ기업의 애로사항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1 -

즉, 단기ㆍ중장기 측면의 경쟁력 강화 노력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사업 단계별(초기진출 → 사업 발굴 → 사업 수행) 맞춤형 지원체

계가 맞물려 성과로 이어지는 모델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한 해외건설 역량 결집을 통해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
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 - 국가경제 기여 - 일자리 

창출 등 해외건설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